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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요 원천이 무한한 경제를 생각해 보자. 본질적 형태의 정의가 

부여된 경제, 나눔을 장려하고 나눔에 보답하는 경제, 실업자가 

근로자보다 더 큰 구매력을 자랑하는 경제, 1 더하기 1이 3을 만

드는 경제, 모든 사람이 구매력을 가지고 태어나 각자가 자신의 

구매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지식 경제학(Nooconomics)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단 몇 십 년 만에 사소한 문제들로 바꾸

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왜 지식 경제학을 실행하는가? 어

떻게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식경제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경제학에 관한 실용적인 글로서 일반인과 정치인 

모두를 대상으로 쓰였다. 본고에서는 빈곤 완화, 경제 개발(지역 

및 국가 차원), 테크노폴리스(실리콘 밸리 등) 연구뿐 아니라 지

속 가능한 발전, 외교, 안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분야를 둘러싼 

문제들을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이는 향후 공공 정책, 

교육 정책, 행정 정책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논문과 관련하여 생태모방, 산업생태학, 순환 경제, 

군터 파울리(Gunter Pauli) 교수의 저서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의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읽으면 한층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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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어: Économie de la connaissance, 영어: The 
Economy of Knowledge, 중국어: 知识经济 ,         한국어로 동시에 
출간된다. 한국어번역 정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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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요 원천이 무한한 경제를 생각해 보자. 본질적 형태의 정의가 

부여된 경제, 나눔을 장려하고 나눔에 보답하는 경제, 실업자가 

근로자보다 더 큰 구매력을 자랑하는 경제, 1 더하기 1이 3을 만

드는 경제, 모든 사람이 구매력을 가지고 태어나 각자가 자신의 

구매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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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bullshit) 1와 마찬가지로 지식은 그 한계가 없다. 지식이 

지닌 이러한 고유의 잠재적 특성은 아주 심오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지식이 무한하고 따라서 성장을 지식과 연결시키

면 성장 또한 무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생 가능하더라도, 

시간 자체의 제한적 속성 때문에 언제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천연 자원과 성장을 연결시킨 경우와는 다르다. 한정된 자원으

로 무한한 성장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식과 연결하

여 무한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간단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지식경제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파악하

고 있고,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지식 경제학은 기존의 원자재·노동력·자본 경제학의 

연장선이 아니다. 이것은 기존 경제학으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개념은 매스 

마케팅의 세계에서는 진부한 것(ad anuseam)으로 보일 수 있지

만, 이것은 진정 “경제학”이라는 단어의 뿌리로, 모든 경제적 가

치가 자연 재화와 용역으로 환원될 수 있었던 중농주의자들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eco-)라는 접두사도 경제

(economy)와 생태학(ecology)에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러

                                           
1 욕설은 언어에 양념을 가미한다. 너무 많으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적으면 

무미건조하다. 하지만 적절한 양은 말을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다. 패튼

(George S. Patton)은 한 때, “저는 제 부하들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

시 지키게 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두 배로 욕설을 합니다. 오후에 티파티를 

즐기는 나이든 숙녀분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 병사들이 내 

말을 기억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욕설 없이 군대를 이끌 수 없고, 

그 욕설은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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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결을 지식 경제학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세가지 질문에 답한다. 

왜 우리가 지식 경제학을 실행해야 하는가? 특히 어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식 경제학에 접근해야 하는가? 지식 

경제학의 중요한 응용 분야는 무엇인가? 아마도 생체모방공학이 

가장 괄목할만한 응용 분야일 것이다. 본고는 정치, 경제 분야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게는 경제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비록 오늘

날 그러한 권리에 대해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

은 어느 회사에 돈과 관심과 시간을 들일 지 선택함으로써 그들

의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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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식 경제학을 실행해야 하는가? 
 

1.1. 지식은 무한하다 
 
지식 경제학을 실행해야 하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는 지식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경영하

는 문제가, 형성 중인 미래의 지식을 경영하는 문제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지식 경제학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미래에 좀 더 향

상된, 좀 더 유익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지식이 존

재하게 될 때, 지금과 같이 하찮은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모하고 낭비하지 않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3장에 수록된 생체모방공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계

적인 기술 산업의 아바타로 등장하여, 그 등장 배경이 된 이러

한 원리를 매우 정확하게 실현해냈다. 

지식은 인류가 수 세기 동안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던 문

제들을 한 세대 만에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경제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체적

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진흙 1 킬로그램은 

인류의 연간 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질량 에너지를 갖

고 있지만 지식이 부족(무지, 또는 잘못된 지식(negative 

knowledge))해서 그 잠재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반(反)물질은 

항공 우주 산업에 획기적인 연료가 될 수 있지만 지식의 부족으

로 인해 오늘날 대규모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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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한한 성장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널리 퍼뜨리

기 위해서는 희소성, 분배, 맬서스주의(Malthusianism)에 근거한 

현존하는 경제 패러다임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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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으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아직도 꽤 오래 지속

되고 있다. 과거의 방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지식 경제학을 실행하기 위해 자본·노동력·자원 경제를 창조적으

로 파괴하는 과정에 따른 대가는 오랜 기간의 정치적 투쟁에서 

나타난다. 비록 그 전제는 더 거슬러 올라 가지만 최근 이러한 

투쟁의 시작은 정확히 1977년, 에너지 위기를 “전쟁의 도덕적 

등가물”(moral equivalent of war)로 공표한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유려한 연설에서 드러난다. 또한 이 때 그는 미국 달

러를 계속해서 원자재와 연결시켜 계산하면 잠재력은 크지만 한

정적일 것이고 달러를 지식과 연결시켜 계산하면 그 잠재력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생각은 그 이후 40

년 넘게 현실화 되지 못했다. 값싸고 풍부한 탄화수소로 인해 

                                           
2 흥미롭게도, 산업 혁명 시기에 설립되어 역사적으로 교회의 명백한 경쟁 

상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국립 교육 학교들은 여전히 “평범한(normal)”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 논문을 쓰는 당시 “Ecole Normale Supérieure”가 가

장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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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인 중앙 아프리카와 페르시

아 만의 여러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수백만 명의 죽음이 그 증거

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페르시아만의 원유 매립지를 

확보하도록 밀어 부치는 미국의 전략적 원칙은 1977년 윤곽이 

잡힌 대통령의 비전과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카터 정책(the Carter doctrine)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다. 사

실 모든 정치인은 실행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이상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꿈꾸는 자는 사라져도 그 꿈은 결코 사라지

지 않는다. 

확고한 사실을 근거로 풍자하자면 자원기반(유형)과 지식기반

(무형)의 권력 사이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정치적 투쟁은 지미 

카터와 딕 체니(Dick Cheney), 자원 지배의 상징 또는 당파적 석

유기업가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의 상반된 비전으로 귀결

될 수 있다. 부당하긴 하지만, 오늘날 달러는 모든 원자재를 거

래하는 통화임이 분명하다. 밀,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금, 우라

늄, 보그사이트, 면, 원유, 천연 가스, 돈육 선물의 거래 희망 여

부에 관계 없이, 결국 구매는 달러로 이루어질 것이다. BRICS는 

이것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당하게 여겼고 2009년 라퀼라

(L’Aquila)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금으로 계산되는 새로운 

국제 준비 통화의 출현과 IMF의 특별 인출권을 요구하려 했었

다. 당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Dominique Strauss-Kahn)이 

BRICS를 지지하긴 했지만 그 이후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77년 연설 이후 단 7년 만에 스티브 잡스(Steve Jobs)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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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이 브린(Sergei Brin), 마크 주커버그(Maark Zuckerberg), 일론 

머스크(Elon Musk)까지 “밸리 영웅들”의 출현은 지식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1984년 그 유명한 매킨토시를 출시하고 퍼스널 컴퓨터3의 개념

을 세상에 판매한 스티브 잡스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and)을 만났다. 대통령은 애플이 프랑스에

서 한 수 억 달러의 투자를 고려하여 잡스에게 프랑스에도 프랑

스만의 실리콘 밸리가 출현하게 될 지에 대해 질문했다. 명료함

과 간결함의 정수인 잡스의 대답은(프랑스인으로서 저자는 이것

이 십 년 동안의 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졸업생들보다 프

랑스의 경제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프랑스 공영 채

널 “Antenne 2”의 영상물 기록보관소에 보존되어 있고 유투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80년대

와 90년대의 원유이다“라고 대답한 잡스의 예언적 발언이다. 이 

생각은 IBM에서 적어도 10년 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

고 특히 IBM은, 1980년대에 열렸던 빌 게이츠(Bill Gates), 폴 앨

런(Paul Allen),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와 IBM간의, 지금은 전

                                           
3 중요한 점은 잡스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천재적이

었다는 것이다. 잡스가 PC를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집에 컴퓨터를 둔

다는 개념을 현실로 만든 최초의 사람으로서(한 세대 내에서) 여전히 빌 게

이츠와의 경쟁에서 앞선다. 반면, IBM은 바로 “퍼스널 컴퓨터”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모순으로 여겨왔는데, IBM의 B2B(Business to Business) 문화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IBM은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의 약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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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된 회의 이후 “소프트웨어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늘날 대중 매체가 세계의 가장 부자로 소개

하는 사람은 원유 거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거물이다. 그리고 

현재, 차고에서 탄생한 애플은 아마존, 구글, HP, 디즈니와 마찬가

지로 뉴질랜드의 총 GDP에 상응하는 돈더미 위에 앉아있다. 그

렇다. 소프트웨어가 진정 새로운 원유이다. 좀 더 넒은 의미로 

리처드 프랜시스 버턴(Richard Francis Burton)이 천국, 달리 말해 

영원 또는 하나의 진정한 “역사의 끝”을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곳”으로 묘사한 것처럼 지식은 어느 시대에나 원유인 것이다. 시

간이 정말로 플라톤의 부동의 영원에 대한 유동적 이미지라면 

시간의 유동성은 인간의 의식, 결국에는 지혜와 지식의 진화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지식 경제학은 그 자체로 지식에 관

한 과학(nooscience)의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분야이며 지식과 

지혜라는 두 가지 방대한 원유를 탐구하고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지식경제학의 정치적 과제이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저자가 “진정한 카터 정책”이라 

한 것의 계승자 또는 지식 경제학의 계승자 정도로 볼 수 있다. 

오바마는 미국의 괴짜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마크 주

커버그와의 만남도 가져왔다. 페이스북은 현재 Total이나 BP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고 예전의 원유 회사들이 자금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보다 정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페이스북

은 또한 석유 회사들에 상응하는 시장 주식자본을 가지고 있으

며, 석유회사들이 여전히 대체로 투기적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은 

백배나 적은 수의 직원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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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미치는 지식의 영향력은 엄청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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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련이 적은 대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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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제안으로 팬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테슬라 모

터스는 모든 생산을 미국에 집중하고 있고 오늘날 PSA 푸조 시

트로엥(PSA-Peugeot-Citroën) 그룹보다 가치가 높다. 테슬라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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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계적인 정통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전략들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만연해 온 저비용, 산업공동화 정책을 조롱거리로 만

들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프랑스는 다른 실패들 가

운데서도 쥐라산맥 일대의 “워치밸리”(Watch Valley)의 종말에 빚

지고 있는 것이다. 

스페이스X는 동종 업계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료적이

며 대단히 민첩하고 비전 있는 회사로서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강적이다. 두 회사의 DNA는 정반대로,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상

주의적이며 파격적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에 뿌

리를 두고 성장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테슬라 모터스는 최근 

자사의 특허권을 선의로 복제하기로 한 어떤 경쟁사도 소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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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공표 이후, 테슬라 주식의 주가가 떨어

지기는커녕 2012년 10월에서 2014년 8월까지 무려 765%가 치

솟았다. 프랑스나 유럽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과연 파격적이라 

일컬어질 만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경영은 파격에 정반대가 아

닌가? “파격적 정부”라는 용어가 모순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그야말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프랑스 국립 학교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에 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구상에서 가장 파격적이지 않은 생각의 단계에 머

물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버락 오바마는 또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모의 차고에서 DIY 

중수소 퓨저를 만든 젊은 천재 테일러 윌슨(Taylor Willson)을 끌

어들인다. 게다가 오바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븐 추

(Steven Chu)와 어네스트 모니즈(Ernest Moniz) 교수와 같은 괴짜

들에게 극히 전략적인 에너지 부서를 맡기는 일에 착수했다. 지

미 카터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에너지부 장관 자리는 전통적으

로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나 원유 사업가들의 자리였다.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62년에서 1986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및 광물 자원부의 전설적인 장관인 셰이크자키 야마니(Sheikh 

Yamani)의 재치 있는 말을 상기해보자. “석기 시대는 석재의 부

족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원유의 시대는 세상이 원유를 다 

써버리기 오래 전에 끝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석재는 풍부

하고 탄화수소 역시 그럴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이 말은 창의성과 문화적 성숙을 통해 인류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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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적인 개혁의 도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슘페터4에

게 고마울 따름이다. 미국 남북 전쟁 발발 전, 대부분의 북부지

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 그 중요한 경제적 결과 중 하나

가 대규모 산업화 과정의 가속화라 할 수 있다. 노예의 노동력

에 기반을 둔 낡은 생산 모델이 법적·윤리적·문화적으로 파괴된 

이후에 증기 엔진이 효과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40년 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산업화가 단연 지연되었던 남부보다 북부에서 더 

번창할 수 밖에 없었다. 노예제의 종말은 지식 경제학을 수용하

기 위해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좋은 전례이다. 단지 이러한 변

화가 미국 남북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2. 원자재의 저주 
 
브라질이 지리학적으로 기니만과 비슷한 튜피와 이라스마의 서

브솔트(subsalt, 해저암염하층) 유전을 발견했을 때, 룰라 다 시

우바(Lula da Silva) 대통령은 유전을 “브라질의 두 번 째 독립”이

라고 선언했다(이후 튜피 유전은 “룰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BRICS 사이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일인당 원자재

가 적을수록 더 빨리 지식 경제학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4 역자주.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미국 경제학자. 창조적 파괴라

는 용어를 경제학에 널리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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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원료 수출과, 실험적으로 지식경

제부를 창설한 대한민국의 원료 수출을 비교해보자. 대한민국은 

그 영토가 러시아 영토보다 171배나 적고 인구는 러시아 인구

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러시아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한다. 

원자재가 풍부하면 정신적으로 나태해져 뒤쳐지기가 쉽지만, 대

한민국은 지식과 전문성의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BRICCA(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캐나다, 호주)의 수출 기반은 

모두 원자재, 농산물, 지질학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

한 의존도는 이 나라들이 물질 경제학의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015년 초 현재 초강대국의 지리적 속성인 상

호 연결된 넓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유일한 국가인 미국을 제외

하고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다. BRICCA들 중에

서도 중국은 일인당 탄화 수소의 현저한 부족 때문에 지식 경제

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결과 유치원생에게 블

루 이코노미의 아버지인 군터 파울리의 우화를 읽게 하는 유일

한 국가가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는 때로는 “나를 죽지 않을 만큼만 

두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명백하

게 미국이 이끌고 있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중국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탄화수소에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중국을 더 혁신적으로 만들었고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로 

인해 초래될 수 있었던 위태로운 경제적 불균형(diabetes)으로부

터 중국을 어느 정도 구해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나 알제리

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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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초래될 수 있었던 위태로운 경제적 불균형(diabetes)으로부

터 중국을 어느 정도 구해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나 알제리

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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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브라질에서 새로운 유전의 발견은 이 나라로 하여금 지식 

경제로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축복을 가장한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의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가중시

키므로 이는 분명 “브라질의 두 번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국

가와 개인 모두에게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하는 듯하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아의 욕망과 “내가 필요로 하

는 것을 달라”고 더 조용하게 애원하는 진정한 자아의 욕망. 지

혜와 평정을 좇아야 하는 국가가 결국에는 그들을 병들게 만들 

사탕을 잔뜩 쥐려고 하는 아이들처럼 부질없는 욕심으로 영토와 

자원을 갈구하며, 어린 아이처럼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

면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이 흥미로운 관찰과 관련하여 지식

의 정치학(Noopolitik)에 관한 글을 쓸 것이다. 
 
표 1 : 2012 년 러시아 연방의 원료 수출(총 미화 4680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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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복잡성의 아틀라스”(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http://www.atlas.cid.harvard.edu. 
http://atlas.cid.harvard.edu/explore/tree_map/export/rus/all/show/2012/  
 
 
표 2 : 2012 년 대한 민국의 원료 수출(총 미화 5620 억 달러 ) 

 
 
출처: "경제복잡성의 아틀라스”(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http://www.atlas.cid.harvard.edu. 
http://atlas.cid.harvard.edu/explore/tree_map/export/rus/all/show/2012/  
 
주석: 2012년 대한민국의 총 수출량이 러시아 연방보다 많고 기술 수출

의 비율도 더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원료 수출에 기

여하는 광물 제품은 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채굴된 것이 아니라 대한

민국 내에서 변형되고 유통되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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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복잡성의 아틀라스”(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http://www.atlas.cid.harvard.edu. 
http://atlas.cid.harvard.edu/explore/tree_map/export/rus/all/show/2012/  
 
 
표 2 : 2012 년 대한 민국의 원료 수출(총 미화 5620 억 달러 ) 

 
 
출처: "경제복잡성의 아틀라스”(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http://www.atlas.cid.harvard.edu. 
http://atlas.cid.harvard.edu/explore/tree_map/export/rus/all/show/2012/  
 
주석: 2012년 대한민국의 총 수출량이 러시아 연방보다 많고 기술 수출

의 비율도 더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원료 수출에 기

여하는 광물 제품은 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채굴된 것이 아니라 대한

민국 내에서 변형되고 유통되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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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브라질인 아르투르 아빌라(Artur Ávila)가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필즈상을 수상하고 브라질이 2018년에 국제 수학

자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바다 깊은 곳에서 유

전을 발견한 것이나 2014년 고통의 월드컵(당시 브라질은 자국

이 겪은 수치심에 관대한 개최국이었다)을 개최했던 것보다 브

라질의 경제적 잠재성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사건

들이다. 

풍부한 원자재와 국가와의 관계는 사탕과 어린아이와의 관계, 

즉 달콤하지만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튀니지

와 알제리의 원료 수출 비교는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실하

게 확인시켜준다. 알제리의 경제는 불균형하다(diabetic). 알제리

는 일종의 탄화수소 과다로 고통 받고 있고 혁신의 부재와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블레즈 상드라르(Blaise Cendrars)의 『골드』(Gold)의 주제이고, 세

르조 레오네(Sergio Leone)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영감이 되었을 수 있는 존 어거스

트 서터(Johann August Sutter)의 이야기는 어떻게 원자재의 발견

이 영리한 기업가에게 끔찍한 저주가 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

여준다. 비록 서터가 그의 뛰어난 독창성과 그 지역에서 나는 

재생 가능한 재료를 이용한 덕분에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사업을 이루어냈지만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와 그

것이 초래한 우매함과 부정으로 인해 그는 파멸에 이르렀다. 그 

보다 몇 세기 전 스페인 사람들 역시 포토시 실버 광산(그 다음 

페루 영토, 현재는 볼리비아)을 개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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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멸시키고 말았다. 나중에 페르시아 만의 많은 국가들, 그들 

중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풍부한 원자재로부터 야기될 수 밖

에 없는 정치적·정신적 나태함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식 경제에 참여하지 못했음이 입증될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

든 두뇌가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마법사의 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유하고 어리석게 태어나는 것보다 가난하

지만 똑똑하게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것은 특히 국가의 경우 

사실이고 서터의 모험, 16세기 스페인, 또는 반대의 경우인 18세

기 프랑스의 “포지 드 부폰”(forges de Buffon)의 성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표 3: 2012 년 알제리의 원료 수출(총 미화 698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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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복잡성의 아틀라스”(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http://www.atlas.cid.harvard.edu. 
http://atlas.cid.harvard.edu/explore/tree_map/export/rus/all/show/2012/  
 
 
표 4: 2012 년 튀니지의 원료 수출(총 미화 153 억 달러) 

 
출처: "경제복잡성의 아틀라스”(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http://www.atlas.cid.harvard.edu. 
http://atlas.cid.harvard.edu/explore/tree_map/export/rus/all/show/2012/  
 
주석: 대한민국은 러시아보다 일인당 수출액이 거의 세 배 높았지만, 튀

니지는 알제리보다 일인당 수출액이 약 25% 정도 낮다. 그러나 튀니지

의 수출품목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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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기술적 개혁의 역학 
 
사회기술적 개혁에 관한 한, 문화적 측면, 다시 말해 <시대정신

>(zeitgeist)의 피할 수 없는 요소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이나 패러다임의 변화(토머스 쿤(Thomas Kuhn)에 따

르면 과학적 개혁의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

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류보다 더 유용하고 효율적이기 때

문이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이 이성적임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행동 경제학은 분명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왔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간은 더는 개혁이 두렵지 않을 경우에

만 개혁을 수용하는데, 애플의 성공은 이 경우와 전혀 다르면서

도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애플은 PC를 발명하지 

않았지만 PC를 대중들의 눈에 “예쁜”(또는 수용할만한, 무엇보다 

거부감 없는(harmless))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심지어 오늘날

에도 애플의 트레이드마크 디자인은 이러한 문화를 지켜가고 있

다. 그러나 인류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과거에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원전 1세기 아날로그 컴퓨터인 

안티 키 티라 기계(블레이즈 파스칼(Blaise Pascal)의 아날로그 컴

퓨터가 나오기 1700년 이전), 서기 132년 장 형의 허우 펑디 덩 

이(Zhang Heng’s Houfeng Didong Yi) 지진계, 7세기경 전기판술 장

치인 바그다드 배터리(Bagdad Battery), 16세기경 중국의 천연두 

예방접종(우두 접종),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영웅 엔진(Aeolipyle)

과 같은 기술들이 있었다. 

따라서 “어떻게 지식 경제학을 실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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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개혁이나 독창적인 생각이 널리 받아들

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세 단계를 살펴보았다. 
 
1단계: 개혁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무엇보다 실현 불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판단하

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의 결과이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성

들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터무니 없고 실현 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오염의 근절(eradication of 

pollution)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군터 파울리는 노예제의 폐지

로 북부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뒤이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

익한 패러다임의 채택을 가속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염의 

근절도 실행 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2단계: 개혁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 참정권론자들은 무

시와 조롱을 당한 후 고문을 당하고 격리되어 감옥에 수감되기

도 했으며 일부는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3단계: 개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들은 오늘날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러므로 개혁은 사실상 결코 훌륭한 일로 여겨지지 않으며 대

신 “위험한” 단계와 “당연한” 단계 사이를 곧장 지나며 따라서 

인류는 개혁을 다소 냉소적으로 주시하고 다음 번 개혁에 좀 더 

건설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

래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기원이나 역사적 변증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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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알지 못한 채 과거의 개혁에 근거해 확신을 갖을 것이다. 

한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 생활

의 일부가 된 과학적, 정치적 개혁들로 가득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염의 근절과 같은 다음에 오게 될 개

혁을 예상치 못한다. 오늘날 노예제의 폐지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듯 오염의 근절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평화적 방법을 통한 경제학”의 창시자 셰이크 알

리 엔다우(Cheikh Aly N’Daw)에 따르면 “명백한 주체성”을 얻는 

기술이 아마도 이러한 집단적 인간의 의식 상태에 대한 해결책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개혁은 인식의 불협화음을 야기

하며, 획기적인 생각들이 집단적 사고로 동화되는 지점에 이르

기까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와 폭력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

미 우리가 살펴보았듯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사실상 인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고 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포기하고 안전지대

를 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안전지대에 남아서(안전지대와 의식

과의 관계는 주거지와 우리 육체와의 관계와 같다) 진실을 거부

할 수도 있다. 예상하듯 보통 사람들은 미지에 대한 진실의 불

편함보다 거짓의 편안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

람들에게 거짓의 편안함보다 진실의 불편함이 낫다. 거짓의 편

안함은 자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로운 것으로부터 멀리 하게 

하는 또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 이 해로운 

개인적, 집단적 자아의 매커니즘에 대항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이

러한 사투에서는 인내와 본보기가 가장 좋은 무기이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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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힘과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자아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자아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따라서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에 훨

씬 더 저항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후의 지도자들은 미묘하게 

자아를 매료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미지에 대한 초월적이고 

유익한 사랑으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다. 간디는 “온화한 방

식으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간디는 또한 자신이 

그러한 변화들을 몸소 겪으면서, 개혁을 수용하게 되는 기본적

인 단계들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간략하게 말했다. “우선 사람들

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다음엔 여러분을 비웃고 그 다음엔 여러

분과 싸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개혁은, 블랙 팬더나 이슬람 국가(NOI)보다 인종의 평등에 더 치

중하여 수없이 행해졌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시민 권리 운동

처럼 비폭력적이어야 한다(성급하고 불완전하며 인류에게 폭력 

이외엔 다른 어떤 선택도 남기지 않은 알제리와 프랑스 혁명과

는 반대이다). 개혁을 위한 폭력은 자아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

키고, 그러한 변화는 위험하다는 대중의 확신을 강화시켜 ”당연

한” 단계가 아닌 “위험한” 단계의 준 안정 상태에 갇히게 되는 

집단적 사고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 타

협과 개혁을 할 때, 개인이나 국가의 자아에게 적대감을 불러일

으키는 것보다 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개념은 

중동에 교육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다문화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익한 단일 사

회를 공유하며 법적으로 서로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평화로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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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해 생각해보자.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식인

들은 이러한 생각이 “터무니 없는”것과 “위험한”단계 사이의 어

디쯤엔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비폭력을 통해서만이 현재의 상

황을 바꿀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앤젤리즘(angelism)이 아니

라 “사회적 열역학”(social thermodynamics) 5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사실이다. 이는 지식경제학의 외교적 관심을 암시하고, 이 경

우 지혜의 경제학과 지혜의 정치학의 응용분야로서의 지식정치

학이 될 것이다. 초월적, 개혁적, 파격적인 문화는 뛰어난 외교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외교와 경영 분야에 있

는 의사 결정자들이 지식 경제학을 배우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

한 불찰이다. 

1장의 끝으로 우리가 왜 지식 경제학을 실행해야 하는지 상기해 

보자. 지식은 무한하고, 무한한 번영은 다른 경제에는 없는, 지식 

경제만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초월적인 문화 또한 고유

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는 인류를 위한 진정한 보물이다. 마

지막으로 지식은 물질, 제로섬 갈등을 초월하고, 대신 무형, 긍정

                                           
5 크리스티앙 보르헤시(Christian Borghesi)는 투표 참여에 관한 간단한 경험

적 법칙을 통해 투표를 하는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통계 물리학이 있음을 

밝혔다. 즉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가 더 많이 희석된다고 느낄수록, 투표에 

덜 참여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프랑스까지 많은 나라

에서, 지방자치선거의 평균 기권율은 도시의 크기와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 

C. Borghesi, J. Chiche and J.-P. Nadal, , “Between Order and Ddisorder : A 

‘Weak Law’ on Recent Electoral Behavior among Urban Voters?”, PLoS ONE 

7(7), e399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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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 결과에 집중하는 보편적인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어떻게 지식 경제학을 실행할 것인가? 
 
 

2.1. 지식의 사회적 특징 
 
양자 역학이 뉴턴의 역학과 다르듯이 지식 경제학은 기존의 경

제학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간단하고 간결하다. 우선 지

식은 비차등적(collegial)이고 다산적(prolific)인 두 가지 근본적

인 사회적 특징을 가진다. 
 
비차등성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누구도 전부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총체적으로 배우지 않

으면 더는 배울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이퍼텍스트6 , 인터

넷7 , 웹, 그리고 위키가 이 비차등성의 특징이 기술적으로 구현

                                           
6 하이퍼텍스트는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관리자

로 일할 때, 그리고 1945년 The Atlantic Monthly지에 “As we May Think”라

는 제목의 유명한 기사에서 이론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처음에 인터넷은 미군산업단지의 산물인 아파넷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영

향을 받았다. 하지만 World Wide Web은 근본적으로 이전의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아파넷에 의해 도입)처럼 민간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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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들이다. 지식과 지혜의 흐름(중요한 과정)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기관은 국민들이 “식자 집단”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교육과 활동이 개인이 아닌 집단에, 그

리고 집단으로 배우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협력하고 조화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지식의 두 번째 근본적인 사회적 특징은 다산성이다. 질적인 면

은 차치하고, 전 세계 지식의 양은, 다시 말해 종결된 미해결 문

제들의 수는 약 7~9년마다 두 배가 된다8. 이것은 적어도 양적

인 면에서(초월적 지식, 즉 사실상 질적인 지식과 관련된 패러다

임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현재 지금까지의 역

사에서 다루어 왔던 것과 동일한 양의 지식을 7~9년 만에 생산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의 다산성은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고심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논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즉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에 대비해 본질적으로 선형적인 방법

으로(언어, 텍스트, 비디오) 분포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8 패러다임의 변화는 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야 한다. 『테크노 현상: 스마트 도시, 빠른 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The 

Technopolis phenomenon. Smart Cities, Fast Systems, Global Networks, 

David Gibson, Geprge Kozmetsky, Raymond Smilor 편집)에서 레지스 맥케나

(Regis Mckenna)는 세계의 과학적 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

년 이하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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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들이다. 지식과 지혜의 흐름(중요한 과정)을 증가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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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하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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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기 위해 공급망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지식의 공급망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이고 지식의 공급

망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아마도 몽주(Monge)의 교통이론만큼 

중요할 것이다. 
 
지식의 두 가지 근본적인 사회적 특징을 요약해 보자. 
 
특징 1: 지식은 비차등적이다 

이 특징은 “진실은 산산조각 난 거울이다”9 , 즉 모든 사람이 지

식의 작은 부분만을 소유하며 이 모든 지식의 조각들을 한데 모

을 때에만 인간의 집단적인 의식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과정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존심이다. 여

전히 현재의 학문 연구는 중세 학자들의 방식의 잘못을 반복하

면서, 이들에게 사로잡힌 방대한 전문 추종자 집단이 되었다. 만

약 학자들이 자존심을 버리기만 한다면 어떤 흥미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특징 2: 지식은 다산적이다 

이 특징은 달리 말하면 지식의 생산은 자기 추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얻기가 더 쉽다. 사실 자본도 마찬

가지이다. 차이가 있다면, 지식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글로 적을 

                                           
9 버튼(R.F. Burton)은 The Kasidah of Haji Abdu El-Yezdi 에서 “지식은 무수한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진 거울이다. 하지만 각자 이 작은 조각을 전부를 가

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한다. de Rumi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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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writable) 지식의 양(예를 들어, 우리가 답해야 할 미해

결 문제들의 수)은 현재 7~9년마다 두 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존

하는 수백만 개의 어구들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지적 개혁과 패

러다임의 변화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2.2. 지식 교환 역학의 세가지 원칙 
 
모든 지식의 교환은 자본과 원자재의 교환과 근본적으로 상반되

는, 적어도 세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식교환의 역

학(noodynamics)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 1: 지식 교환은 긍정의 합이다 

원칙 2: 지식 교환은 즉각적이지 않다 

원칙 3: 지식의 결합은 비선형적이다 
 
원칙 1: 지식 교환은 긍정의 합이다. 필자가 누군가에게 20달러

를 준다면 그 돈은 더 이상 필자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에게 지식을 준다면 거래 이후에도 필자는 여전히 지식을 소유

하게 된다. 서지 수도플라토프(Serge Soudoplatoff)는 “물건(유형

의 상품)은 나누어 가지면 그 몫이 줄어드는데 무형의 상품은 

나누어 가지면 크게 증가된다”고 설명하며 지식 경제는 비축의 

경제인 노동력·자본·원자재의 경제와 달리 흐름의 경제라고 언급

한다. 또한 지식 경제는 풍요로움의 경제이고 부족이나 투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비록 현실에서 학위나 특허권 같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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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지식 경제는 풍요로움의 경제이고 부족이나 투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비록 현실에서 학위나 특허권 같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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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기가 특히 유혹적이긴 하지만, 지식 경제의 밑바탕에

는 이러한 투기가 없음은 원칙적으로 사실이다. 경쟁사들이 테

슬라 모터스의 모든 특허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 전 세계(특히 프랑스와 일본)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론 머스크의 기사도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결정은 이 시

대의 특별하고 멋진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 일은 머스크가 “터

무니 없는”것을 “당연한”것으로 바꾸어 놓은 또 하나의 생각이었

음이 입증될 것이다. 머스크와 같은 사람은 경제적 보물이다. 
 
원칙 2: 지식 교환은 즉각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지식의 교환은 

재산의 교환과는 달리, 측정 불가능하다.10. 20달러의 소유권을 양

도하든 2천만 달러의 소유권을 양도하든, 두 가지 경우 모두 직

접 서면에 서명하거나 전자 서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정도의 

같은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즉 쌀

을 20톤 교환하는 것이나 2만톤을 교환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빈번한 교환이 가능하다. 비록 신

경인간공학과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덕분에 앞으

로 지식 교환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더라도 여전히 

지식은 빈번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필자는 누군가에게 

                                           
10 신생기업 사회에서, “측정 가능한”(scalable)이란 말은 “부선형의”(sublinear)

란 말과 대체로 비슷한 의미이고 여기에서는 열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이 

한 가지를 열 번 하는 것보다 시간과 자원이 덜 든다는 것을 의미이다. 백

만 달러를 한번에 넘겨주는 것이 1 달러를 백만 번 넘겨주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유물을 넘겨주는 것은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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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달러를 주듯이 그렇게 빠르게, 양자 색역학 이론을 가르칠 수 

없다. 
 
원칙 3: 지식의 결합은 비선형적이다. 20달러 두 장을 소유하는 

것은 40달러를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식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 아는 것은 두 가지를 따로 아는 것 이상을 의미

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비선형성의 정의이며, K(A and B) > K(A) 

and K(B)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K는 <<know>> 의 행위자이

다. A와 B를 같이 아는 것(A and B)과 (A)와 (B)를 별개로 아는 

것의 차이를 A와 B의 우연성(serendipity)이라 할 수 있다. 지식

의 다산성이 갖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인 이러한 우연적

(serendipitous) 성질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식 경제에

서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비록 사고, 

지식, 혁신이 또한 두 가지 물질적 요소인 자본과 원자재의 조

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지식 경

제와 자본 및 원자재 경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산업 경제와 지식 경제의 상호작용은 “혁신의 빗방울”이 특징인 

물의 순환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식권(noosphere)은 간단히 말

해 모두를 위해 열려 있고 모두에게 허용된, 모든 기초 지식의 

하늘이다. 이 비유에서, 기본 연구의 결과인 발견물들을 공표하

는 것은 지식이 지식권으로 증발하는 것과 같다. 그 후 이 지식

은 하늘의 구름으로부터 빗방울이 되어 물질 경제로 떨어진다. 

이 때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전형적인 지식

의 적용 단계인 발명(invention), 두 번째 단계는 전문 지식이나 

학습(집중과 시간의 산물)이 아닌 화폐로 직접 교환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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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집중과 시간의 산물)이 아닌 화폐로 직접 교환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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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단계인 혁신(innovation)이다. 모

든 발명가들이 혁신가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든 혁신가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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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광학 펌핑을 발견했지만, 결과적으로 레이저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지는 못했다. 프랑스 자국에서 프랑스의 자본으로, 프

랑스의 연구계 안에서 거대 자기저항을 발견하고 액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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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지식권에 기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여로부터 혜택을 얻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국가

가 눈부신 기초 지식의 구름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공헌

을 하고도 그 이후의 빗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프랑스는 이런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는 데 

소질이 있는 나라이다. 반면 실리콘 밸리는 발견, 발명, 혁신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곳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Made in 

China”에서 “Innovated in China”로 발전하면서 일종의 교훈을 얻

은 듯하다. 이것이 지식 정치학의 분명한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수많은 발견과 발명들을 이루어낸 증거를 보면, 중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겪을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fo
nd

ap
ol

  |  
l’i

nn
ov

at
io

n 
po

lit
iq

ue

38

32 

 

표 5: 지식경제학의 순환 

 
© Dr. Idriss J. Aberkane. 2014 
 
지식 경제학의 R&D 사이클은 물의 순환에 비유할 수 있다. 과

학적 발견들은 연구 자원으로부터 지식권으로 증발하고 이 지식

권에서 발명과 혁신 두 단계를 거쳐 빗방울이 되어 산업의 영역

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발견과 발명이 비롯된 국가와 기관들이

라고 해서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 내거나 직접 시장으로 뛰어드

는 유일한 국가나 기관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록스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발명했지만 이 혁신 상품들을 상업

화하지는 못했다. 프랑스는 거대 자기저항을 발견했고 액정 분

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결코 이들을 각각의 산업 분

야로 이끌지 못했다. 발견으로부터 생성되는 증발은 R&D 사이

클에서 탐구를 의미하는 연구(R)의 열매이다. 혁신으로부터 생성

되는 비는 활용을 의미하는 개발(D)의 열매이다. 연구는 근본적

으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이어야 하며 창의력, 광기, 신선하고 어

린 아이 같은 사고 모두가 전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Research(R))를 위한 슬로건은 “Keep it Crazy, Kid”를 의미하는 

“KICK”이 되어야 한다. 한편 개발(Development(D))을 위한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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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활용, 단순화, 열정, 순수 창의력에 관한 것이기에 “Keep It 

Simple, Stupid!”을 의미하는 “KISS”가 되어야 한다. 
 
 

2.3. 지식의 유동 방정식 
 
지식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방정식은 간단하면서

도 간결하지만 그것의 정치·사회·경제적 의미는 엄청나다. 지금 

이순간 우리는 지식을 거래 하고 있다.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게임을 함으로써, 지식

을 전달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무엇보다, 집중력과 시간을 소비한다. 지식의 교환은 집중력 교

환의 역이고(지식을 주는 사람은 상대의 집중력을 받는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의미를 가진 정신적 통합의 결과이다. 왜

냐하면 지식 교환은 또한 사회적 결합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원칙에 의

하면 지식의 흐름은 시간 곱하기 집중력에 비례한다. 
φ(K) ∝ At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경제적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가? 우선 벡(Beck)과 데이븐포트(Davenport)의 경우에서, 오늘날 

데이터, 정보, 지식은 매우 풍부하지만 11 (지식의 양은 7~9년 마

                                           
11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KID” 패러다임에서, “정보(Information)는 관

련성과 용도가 부과된 자료(Data)이다. 따라서 자료(D)를 정보(I)로 바꾸는 데

는 지식(Knowledge)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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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12), 집중력은(그리고 시간) 각 개인

의 무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집중력의 경제”가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매스 마케팅 임원들 사이에

서, 무엇보다 인터넷 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사로잡기 위해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쟁은 부족의 경제인 구경제와 유동과 풍부함의 경제인 신경제 

사이의 경계에 있다. 

또한 시간과 집중력은 자연적으로 증발하고(소비되고)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동적이다.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바

꿀 수는 있지만 돈으로 순수한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과 집중력을 돈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엔트로피(열역학적 

의미로 “회수 불가능한 에너지”이자 따라서 “비가역성”을 의미)

를 야기한다. 기껏해야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써서 일에 드는 시

간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시간은 돈보다 더 귀중하고 자

연적으로 소비된다. 또한 시간적 부와 경제적 부 사이에 본질적

인 타협점이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준비가 되어있는 

반면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약간의 시간을 

                                           
12 누군가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순화에 동의할 수도 있다. 즉, 정보는 데이

터로부터 시작된, 데이터에 대한 통찰이고, 지식은 정보에 대한 통찰이고, 지

혜는 지식에 대한 통찰이다. 따라서 정보는 데이터의 파생물이고, 지식은 정

보의 파생물이다(어떤 의미에선 데이터의 가속).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데 

이론적으로 시간이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사실상 어떤 데이터도 정보로 변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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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있다. 국가가 복잡하거

나 비효율적인 행정에 국민들의 집중력과 시간을 쓰게 하는 것

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다. 이러한 관료제도는 실물 경제에 투자

되었다면 큰 효과를 거두었을 아주 소중한 두 가지 자원을 소모

시킨다. 

우리는 또한 정보, 지식, 지혜를 구별하기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개괄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는 군대에서의 정보

처럼 시간과 공간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연합군이 6월 6일 노르

망디에 상륙할 것이다”는 하나의 정보이다. 요컨대 지식은 우주

의 기본적인 법칙들을 고수하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어

떤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진실로 남아있다. 지혜는 우주에조

차 의존하지 않고 지혜 그 자체에만 의존하는데 왜냐하면 우주

는 단지 조력자의 역할만 할 뿐 지혜는 오직 자신의 지식으로부

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정보, 지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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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을 동원해서 이 논문을 읽거나 필자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것이 단 1분 동안이라면, 지식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다. 한편, 한 시간을 어떤 주제에 할애하지만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지식의 이동은 적을 것이다. 

지식 경제에서 구매력이 집중력과 시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

식 경제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개인들은 주머니에 1000달러

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또한 인

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을 

둘 다 가지고 태어난다. 비록 지식을 접하는 기회가 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지식 

경제에서 구매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단언할 수 있다(단지 지역

에 따라 쇼핑할 상점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자본·

노동력·원자재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을 접하는 기회가 평등하다고 가정하면 죄수와 실업자들이 

사실상 지식을 얻는데 들이는 여분의 집중력과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보다 더 큰 구매력을 갖는다. 

지식 경제에서 개인이 구매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을 고려해보면 구매력의 구조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집중력을 사람이나 대상에 쏟는가? 물론 우리가 열정적

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일 것이다. 지식의 흐름은 집중력과 시간

의 대상이(국가에 의해, 예를 들어 의무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부과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식을 향한 열정적인 욕구가 이미 커

졌을 때 최고조에 달한다. 따라서 지식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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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다는 특징 외에도 개인의 구매력은 오직 개인에게 달려있다

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선천적으로 더 큰 구매력으로부터 혜택

을 얻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3. 지식 경제학을 실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1. 지식 인프라 
 
우리는 지식 경제의 기본적인 규칙들과 왜 이들이 획기적인 패

러다임을 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1세기 초에 인류와 조

직을 위한 핵심은 지식의 흐름(kFlow), 즉, 현금의 흐름과 같은 

것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증가시키는 것

임을 살펴보았다. 만약 지식이 정말로 새로운 유전(油田)(게다가 

그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있는)이라면 지식을 더 빠르게 순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식의 파이

프라인은 더없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지식은 비차등적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따라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산업혁

명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집단이 아닌 개인에, 자기 실현이 아닌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교육 체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진보를 의미할 것이다. 지식 경제학에서 구매력이 집중력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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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간이라면 사회가 지식의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조정 변수들이 생긴다. 첫째는 시간 대 집단이고 둘째는 집중력 

대 개인이다. 궁극적으로 심장이 혈액을 주변으로 펌프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에 대한 사랑이 지식을 보급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Games: MMOG)의 경우는 어떻게 집중력과 시간이 지식의 흐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 건설적인 예를 보여준다. 게임은 

상당한 수준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들이 없었다면 

대규모 온라인 오픈 코스(Massive Online Open Courses: MOOC)의 

인기는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4

년부터 2014년까지 인간은 워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7백만 년 

이상을 축척했는데, 이것은 1976년에서 2014년까지 사람들이 애

플에서 일하면서 보낸 전체 시간의 50배가 넘는다. 비디오 게임

이 엄청난 규모로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MOOCs는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MOOC는 사

실상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우리가 비디오 게임 학

습을 의무 학습과 비교하고 우리의 두뇌를 동기부여를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할 때, 의무 학습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차

량의 점화장치에 열쇠를 꽂는 순간부터 달리는 내내 연료를 소

비하게 될 것이다. 비디오 게임으로 학습할 경우 자동차는 단지 

멈추려고 할 때에만 연료를 소비할 것이다. 지식 경제학에서 의

무 학습과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학습 중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이 지식 경제에서 재미(gamification)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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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이것이 지식 경제에서 재미(gamification)의 중요성이다. 

39 

 

집중력은 지식의 흐름에서 개별 조정 변수이기 때문에 인지신경

과학이 지식 경제학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인

지신경과학이 인간의 집중력의 구조와 무엇보다 그 잠재성을 이

해하기에 가장 알맞은 학문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기관은 현재 지나치게 군사적 적용에만 한정되어 있는 신경인간

공학(neuroergonomics) 분야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우리의 개인적·사회적 인지능력이 지식 교환에서 제대로 사

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지식 

교환은 충분히 신경인간공학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 혁명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교육 방법들은 우

리가 인간의 두뇌에 대해 전혀 모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재미의 개념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신경인간공학, MOOCs, 

MMOGs은 모두 지식 인프라에 기여했다. 브루스 칸(Bruce Cahan)

이 설명했듯이 지식 교환이 인프라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인프라 투자 정책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알다시피 초 강대국에

는 지리적 특징과 인구의 특징 등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초강대

국은 광활한 영토와 상호 연결된 엄청난 인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도가 “포스트 PC” 시대를 대규모로 수용하려 한 이유

이자, 태블릿, 스마트폰, 그리고 이 시대의 다른 기기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과학인 수학과 더불어 아프리카의 발

전을 위한 촉망 받는 도구인 이유이다.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능력이 지식 경제학에 또 다른 의미를 제

공한다.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 이후 오랜 뒤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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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회 기술적 놀라운 사건이 모두가 예

상했던 나사(NASA)와 텍사스 원유 정제소 근처가 아니라 산호

세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연 자원은 테크노폴리스의 출현에 결정적 장애물

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지식이 조지 코즈메츠키가 “즉각적인 번영(prosperity in zero)”이

라 설명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세계 평화에 대한 지식의 공헌

은 ‘근본적으로 인종 사이에서 지식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연코 가장 뿌리 깊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유

네스코의 헌장으로 간결하게 요약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스탠

포드 대학의 코즈메츠키 글로벌 연구소는 ‘공유 가능한 번영을 

위한 전문 학교(a Professional School for Sharable Prosperity)’의 개

념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3.2. 파격 그리고 실리콘 밸리의 “Love Can Do”  

슬로건 
 
실리콘 밸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지식 경제학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구매력을 극대화 하는 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

다. 차고에서 시작한 실리콘 밸리를 개혁한 모든 회사들은 한가

지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일에 대한 열정

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다. 현재 애플처럼 업계에서 선두 자리

를 넘어 “경쟁을 초월한” 상태에 오른 회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

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일로 연결된 회사들이다. 그들은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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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결코 “시장성이 있

기 때문이다”라고 무미건조하고 상업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대

신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진지하고 비전 

있는 대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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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텔은 부품과 수단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열정과 비전을 제대

로 갖추지 못해 사라지고 만 회사이다. 다음으로, 구글은 자본과 

능력면에서 월등한 회사인 AOL을 제쳤다. 20세기 말, 그 차이는 

열정과 동기부여 두 가지로 요약된다. 구글 직원들은 심지어 일

하는 법을 알기도 전에 자신들의 일을 좋아했다. 

실리콘 밸리에서 파격적인 회사들이 발전하는 이유는 대체로 매

우 비슷하다. 일하는 방법을 알고 관련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새로운 업계에 발을 디

딘다. 오직 사랑만이 누군가로 하여금 보상 없이 몇 달 동안 차

고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공부를 하고 시

험을 치르는데 뛰어난 사람에게서 파격적인 일을 기대할 수 없

다. 추종자(follower)는 설명서를 읽지만 리더는 그 설명서를 만

든다. 무엇보다 리더는 그가 일을 시작할 당시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 적게 알지만 경쟁자의 면전에 “미안하지만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론 머

스크가 바로 그런 리더이다. “그는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말없이 

원칙들을 바꾼다”고 군터 파울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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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행렬(Love x Can-Do)은 실리콘 밸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업의 구성 요소, 즉 일에 대한 사랑(Love)과 할 수 있다(Can-

Do)는 태도의 카티션곱(또는 곱집합)을 의미한다. 이 행렬은 벤

처기업을 창설할 때, 경험이 없지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정 없는 전문가 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자는 여전히 배울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

랑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은 의무적으로 습득된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결국 긁어 모은 전문지식이 학교에서 설명서로 

채워진 지식보다 분명 훨씬 파격적이다. 학교는 지식의 저장소

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얻어진 전문지식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러한 원리를 능숙하게 보

여준다. 
 
표 6: Love Can Do 행렬 

Can-Do 
© : Dr. Idriss J. Aberkane. 2014 
 
LCD 행렬은 네 가지 뚜렷한 유형의 회사들을 특징으로 한다. “경

쟁을 초월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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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실천하는 회사이다. 2014년 애플, 테슬라, 

에르메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추종자들은 근본적으로 “경쟁을 

초월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업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상품

에 대해 그들과 동일한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애정

의 부재는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이 

상품들은 눈에 덜 띄고, 덜 매력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문화와 조화로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 상품들

은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파격적이지도 않고 그들의 존재 이

유(raison d’etre)가 수익일 뿐이라는 현실을 드러낸다. 비전을 가

진 사람이 아닌, 그저 경영자인 사람에 의해 고안된 상품들은 

결코 평가자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오늘날 삼성이 전형적으로 

이 범주에 속한다. 삼성이 냉장고에서 태블릿으로 주력 분야를 

바꾼 것은 분명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이나 상품에 대한 확고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삼성 

제품의 출시를 기대하며 밖에서 기다리며 몇 주간의 시간을 보

내지는 않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리콘 밸리 차고에서 시작해 다국적 기업이 된 모든 회사들은 

중요한 두 가지, 열정과 상대적으로 미미한 노하우를 가지고 업

계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파격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다. 학설

과 매뉴얼에 제한되어 있는 교수가 학생보다 분명 덜 파격적이

다. 중국 속담에서 말하듯 “초보자의 생각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

지만 전문가의 생각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개발하는데 이용

해야 할 전문지식은 종종 틀에 박힌 사고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

이다. 러시아 무술 조직의 스승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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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의 핵심은 우등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잡스의 복

귀 전 “아멜리오 박사”(Dr. Amelio)라 불리기를 원했던 애플의 

CEO가 충분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영자, 공무원, 또는 

박사가 아닌 잡스처럼 자격 미달의 히피로부터 더 많은 파격을 

기대할 수 있다. 

LCD 행렬 안에서 최악의 위치는 강요된 신입(forced entrant)이다. 

놀랍게도 어떤 회사들은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차지했던 것

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유럽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TMicorelectronics)가 가장 눈에 띈다. 강요된 신입들은 의무감

으로 일한다. 그 산업 분야는 불타는 열정이 아닌 하기 싫은 일

을 의미할 뿐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역학은 늘 그러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열정과 재능을 끌어들인다고 확신하겠지만 직업적

으로 그 열정과 재능을 충족시키는 능력은 리더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회사는 결국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고 짓밟게 된다. 

이러한 회사들은 무엇보다 의무감으로 생겨난다. ST마이크로일렉

트로닉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유럽은 모든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어서 회사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회사는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설립되는데, 이 자체로는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

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다. 오늘날 인텔(Intel), AMD, 엔비디아

(Nvidia)가 있는 실리콘 밸리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은 UMC, 

TSMS 같은 여러 개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을 자랑한다. 

LCD행렬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추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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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행렬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추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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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초월한” 상태로 이동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몬 시넥(Simon Sinek)이 

말했듯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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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터무니없기까지 한 관록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마

치 테슬라가 회사의 모든 특허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처럼 말이다. 

이것은 비이성적 행동이지만 이성을 초월한 행동이며 왜 이 회

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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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사업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고 단지 시장의 가능성 때문

에 투자를 하는 정부나 협회 투자자들이 선택한 결과이다. 마지

막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의 경우가 그렇듯 차고에서 글로벌 문

화의 리더로의 이동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열정에 의해 전문지

식을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 학벌, 연봉, 지역이나 시가 수여하는 

의미 없는 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적으로 사업가를 관리할 

육성가의 인위적인 관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정부의 영예

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일에 대한 열정에 의한 경우에만 가

능하다. 그러한 기업가는 필자가 “고귀한 길”(the royal path)”이라 

일컬은 실리콘 밸리의 대로 El Camino Real을 따르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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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체모방공학 : 지식 경제의 응용 
 
마지막으로 지식 경제에 관한 흥미로운 관점은 지식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인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을 오용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즉 오늘날 물건을 생각 없이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인류

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미래에 물건의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면 

물건의 사용에 대한 더 풍부하고 간결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의 지난 천년 이상 동안 너무도 어리석게 소비해 온, 

풍부하고도 아름다운 자원이 있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무책임한 

소비를 낳게 했던 산업혁명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한 낭비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최초의 “경제학자”였던 중

농주의자들(애덤 스미스(Adam Smith) 이전 경제학은 중농주의자

의 용어였기 때문에)은 이 자원을 가장 깊이 존경했다. 이 자원

은 바로 자연이다. 만일 자연이 진정한 도서관이라면 생체모방

공학은 “자연을 읽어라, 태워버리지 말고!”(read it, don’t burn it!)라

고 충고하는 과학이다. 

인간 사회는 정말로 도시화가 된 순간부터(이 원칙은 원주민의 

문명에는 적용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원자재의 원천

이라 여기고 그렇게 소비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이제서야 

그 고마움을 알게 된 생태계를 포함하여, 자연은 물질의 원천이

라기 보다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을 안다. 생체모방과학은 단순

히 원자재에서 이끌어 낸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자연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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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을 토대로 세워진 과학이다. 

인간은 귀중한 자원을 하찮은 방법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이 그러한 귀중한 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은 원자재의 

원천이 아니라, 나노테크놀로지에서 물질 과학, 약학, 유기 과학

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역학 시스템과 어르고딕 시스템(ergodic 

system)에서 퍼지 로직(fuzzy logic)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으로 정

교한 솔루션으로 가득한 하이테크 도서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프랑스 건축가 자끄 로저리(Jacques Rougerie)

의 비전 있는 시어비터(Seaorbiter)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면 인

류가 자연으로부터 원자재뿐만 아니라 지식을 이끌어낼 플랫폼

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우리 후손들

은 우리의 원유 굴착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발굴하는데 시간과 주의를 소비했다고, 지식의 

흐름이 정말로 원유의 흐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

다. 생체모방과 정책에 관해 다른 논문에서 이러한 관점을 상세

하게 다룰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연의 물질적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파올로 루가리(Paolo Lugari)와 군터 파울리의 사례 

연구에서는 자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한, 물질적인 자연의 사

용도 21세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단지 자연의 물질적 사용과 무형의 사용 사이에서 더 바람직한 

균형, 유형의 경제와 무형의 경제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주

장하는 것이다. 상호 배제된 장소에서 이 둘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에서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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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이 자연의 과도한 물질적 개발을 보상할 수 있음은 분명

하다. 13세기 수피교도(Sufi) 시인 하킴 사나이(Hakim Sana’I)와 

의견을 같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확한 주제인 “인류는 자

신에 관한 그물을 짜고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으려 

한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이 시대를 위한 안건을 세

우는 대중 교육의 경우, 인본주의자들의 가르침(비록 한정되었지

만)에 의하면 대중 교육의 중대한 실수는 배움의 가장 신성한 

요소인 사랑을 말살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교육 체계는 국

민의 총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내 총생산을 위한 것이다. 따

라서 성적을 상당히 중요시 한다. 우리는 더는 자기 실현을 목

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이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경

제적으로 유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반드시 성취감

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용케 인본주의자들이 숭배하는 

사랑과 산업 혁명으로 가능해진 대중 교육을 조화시킨다면(신경

인간공학이 탁월하게 이루어 냈을 수도 있는 조화, 단 우리 문

명이 한 집단적인 선택의 결과로만), 우리는 분명 놀라운 지식경

제의 건설을 시작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마치 우리 조상들이 건

설한 수로(水路)처럼 인상적이고 고무적인 훌륭한 지식상품들

(nooducts)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결국 지식 경제학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진화의 문제이다. 인류

가 물질에 바탕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혜에 바탕을 둘 것인가?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머터리얼렌시스(Homo sap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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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ensis)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Homo sapiens sapiens)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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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our website (http://www.fondapol.org/fondapol-tv/le-progres-cest-nous-
idriss-aberkane-toile-a-tisser/) where you will find the video of  

Idriss J. Aberkane’s speech at a Fondapol event held on 16th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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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천이 무한한 경제를 생각해 보자. 본질적 형태의 정의가 부여된 경
제, 나눔을 장려하고 나눔에 보답하는 경제, 실업자가 근로자보다 더 큰 구
매력을 자랑하는 경제, 1 더하기 1이 3을 만 드는 경제, 모든 사람이 구매
력을 가지고 태어나 각자가 자신의 구매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제를 생
각해 보자.
 지식 경제학(Nooconomics)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정확하 게 파악하
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을 단 몇 십 년 만에 사소한 문제들로 바꾸 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왜 지식 경제학을 실행하는가? 어 떻게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가? 그리고 지식경제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경제학에 관한 실용적인 글로서 일반인과 
정치인 모두를 대상으로 쓰였다. 본고에서는 빈곤 완화, 경제 개발(지역 및 
국가 차원), 테크노폴리스(실리콘 밸리 등) 연구뿐 아니라 지 속 가능한 발
전, 외교, 안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분야를 둘러싼 문제들을 쉬운 용어를 사
용하여 설명한다. 이는 향후 공공 정책, 교육 정책, 행정 정책에 대한 토론
을 활발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논문과 관련하여 생태모방, 산업생
태학, 순환 경제, 군터 파울리(Gunter Pauli) 교수의 저서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의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읽으면 한층 깊이 있는 지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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